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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례.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다학문접근 고찰. 언어청각장애연구 , 2002, 제7권, 제1호, 81-

101. 의사소통능력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학문적 접근방법을 통하

여 의사소통능력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각 학문의 관점들을 고찰한다. 의사소통능력에 대

해 의사소통의 문화기술지는 언어사용의 다양한 규칙들을 인식하는 능력, 언어사용에 관련

된 요소들과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에 주목한다. 아동발달이론과 심리언어학에서는 문법지

식의 규칙을 알고, 어떤 사회적 맥락 내에서 문법적 규칙에 대해 인식하며, 언어를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 사회심리학은 자신의 의도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설

득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한다. 사회학에서는 대화의 계열적인 순서에 따라 다

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전략 및 행동과 설명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을 둔다.

화용론에서는 언어의 관념적 기능, 대인적 기능, 텍스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주

목한다. 이러한 각 학문들의 관점들은 언어병리학과 청각학이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을 다양

한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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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은 일상생활에서 화자와 청자가 의사소통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식을 말한다. 어떤 언어의 문법적 지식뿐만 아니

라 언어사용의 규칙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Hymes, 1974). 따라서, 언어의 문법성

(grammaticality )을 넘어서는 의사소통의 적절성(appropriateness) 또는 용인가능성(accept -

ability)과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Hymes (1974)가 처음 사용한 의사소통능력이라는 용어는 Chomsky (1965)의 개념인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과 언어수행(linguistic performance)에서 파생된 것이다.

Chomsky (1965)에 따르면, 언어능력은 문법적 지식과 관련된 화자와 청자의 능력과 관련된

다. 이 언어능력은 문법적 지식의 사용과 관련된 동기, 동일시, 경험과는 독립된 것이다. 언어

수행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Chomsky (1965)는 실제 사

81



언어청각장애연구

용되는 언어는 말을 더듬거나 잘못 시작하거나, 착오를 동반하기 때문에 실제 수행은 능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ymes (1979)는 능력이라는 용어를 단지 문법에 한정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Hymes (1979)에 따르면, 정상아동은 문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적절한 문장구조에 관한 지식

을 획득한다. 화자는 어떤 특정상황에 적절한 의사소통을 생산하기 위해 문법을 사용하는 방

법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Hymes (1974)는 어떤 화자가 적절한

맥락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자신의 능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 화

자의 능력은 그 자체가 적절한 수행의 문제라고 말한다. 결국 Hymes (1979)의 주장에 따르

면, 의사소통은 개인으로 하여금,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을 지키며,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코드와 의사소통 스타일을 사용해야 하는가와 관한 능력인 것이다.

요컨대, 의사소통능력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통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Black, 1979). 문법의 측면과 상호작용의 측면이다. 아동의 문법적 능력은 구문적 복잡성, 어

휘의 다양성, 형태론 규칙들의 사용이다. 상호작용의 측면에서의 능력은 대면적 상호작용상

황에서 언어적 행동, 사회적 행동, 인지적 행동의 바탕이 되는 능력이다. 이처럼 의사소통능

력이 갖는 복합적인 측면은 하나의 학문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제까지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여러 학문들이 접근한 연구의 초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아동발달연구과 심리언어학 등이 관심을 갖는 의미론적 발달, 음성학적 발

달, 문법적 발달의 획득에 관한 지식, 둘째, 사회학과 사회언어학의 연구초점인 언어의 사회

적 기능과 사회적 규칙 발달에 관한 지식, 셋째, 인류학과 사회심리학의 초점인 아동언어 학

습 환경에 대한 지식 등이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이와 같은 다양한 학문들의 관점을 고찰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이처럼 의사소통능력이 갖는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다학문적 접근(multi-

disciplinary perspective)을 통하여 의사소통능력을 고찰하려고 한다. 즉, 의사소통능력이라

는 현상을 한 학문의 입장에서 한 측면을 이해하기 보다는 그 실체가 가지는 다양한 측면을

각 학문의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로써 의

사소통능력에 대한 여러 학문들의 각기 다른 설명을 평가하고, 여러 학문들에 걸쳐 나타나는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구성개념들과 연구문제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이 연구의 목적이 달성된다면, 의사소통과정에서의 장애를 하나의 영역으로 다

루는 언어병리학과 청각학의 연구와 임상과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여러 학문들, 즉 인류학, 심리언어학, 사회

심리학, 사회학, 화용론 등의 관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의사소통능력이 문법적 능력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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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적 능력의 통합능력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아동발달연구와 심리언어학은 문법적 능

력에, 사회학, 사회언어학, 인류학, 사회심리학은 상호작용적 능력에, 그리고 화용론은 문법적

능력과 상호작용적 능력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먼저, 의사소통능력이라는 개념

을 문법적 능력 그 이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인문사회과학의 중요한 연구주

제로 들어오게 한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인류학의 관점을 살펴본다.

Ⅱ.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인류학의 관점

전통적으로 인류학의 과제는 세상사람들을 기술하고 분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업

을 성취하는 하나의 방법은 자연스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일상생활, 즉 활동, 신념,

친족, 문화적 유형들, 제도 등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 기술 즉 인류학에서 에스노

그라피(ethnography)라고 말하는 것은 연구대상 집단 내의 개인들이 주어진 상황 또는 사회

적 상호작용에서 행동들을 생산하고, 예측하며, 해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알아야만 하는 규칙

들을 일괄할 수 있도록 한다 (Heath, 1982).

인류학 분야 내에서 의사소통의 문화기술지(ethnography of communication) 라는 하

위 영역은 언어사용에 있어서의 규칙성의 발견과 의사소통능력에 초점을 맞춘다(Saville-

T roike, 1989). 의사소통의 문화기술지의 주요관심영역은 언어의 역사, 언어의 분류(classi-

fication ), 언어의 변화, 문화에 있어서 언어의 문어적인 사용, 세계관의 증거로서 언어 등에

관한 영역들이다. 그리고 주요질문은 첫째, 어떤 공동체에서 어떠한 언어변이가 있는가 둘째,

어떤 메시지의 실행에서 그것을 적절하거나 효과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지

식이나 기술의 실제 전수에서 언어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넷째, 말하기의 사회적 차원의

분석으로부터 말을 사용하는 어떠한 유형들이 나타나는가 등이다. 이러한 주요질문들을 의

사소통능력과 관련하여 달리 말하면, 어떤 화자와 청자들이 특정한 언어공동체 내에서 적절

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배우는

가라는 질문이 될 수 있다. 즉, 어떤 언어공동체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은 무엇이며, 어떻게 의

사소통능력을 습득하는가라는 것이다.

문화적으로 의미있는 상황에서 화자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알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 질문을 새롭게 한 것은 Hymes (1979)이다. Chomsky (1965)는 인간언어를 이해하

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인간언어가 의존하는 심리학적 능력을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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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며, 어떻게 사용되는가가 아니라 언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

보아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Hymes (1979)는 어떤 언어이든지 그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며, 왜 사용되는가

와 분리될 수 없으며, 언어사용에 대한 인식이 많은 언어적 형식을 인식하고 이해하기에 앞

서는 전제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의사소통의 문화기술지는 언어코드 그 자체와 화자

와 청자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언어를 사회

적 상황에 놓여있는 문화형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Hymes (1979)의 의사소통능력에는 3가

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언어에서 체계적으로 가능한 것과 관련된다. 문법-언어의 기술적 문법에 의해 허

용되는 구성요소들로서 촘스키의 능력에 관한 본래 개념과 대응될 수 있다. 둘째, 심리언어

학적으로 실행가능한 것이 무엇인지와 관련된다. 이것은 이해수행요소와 생산수행요소들과

관련된다. 셋째, 적절한 것과 관련된다. 즉 화용론 부분에서 논의된 방법들로 언어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화자들의 지식을 포함한다.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코드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누구에게 말하며,

그것을 적절하게 말하는 방법을 아는 것과 관련된다. 의사소통능력을 더 확장하면, 어떤 장

면에서 누가 말할 수 있고 누가 말할 수 없는지에 관한 지식과 기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

을 지켜야 하는지,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지, 다른 지위와 역할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다양한 맥락에서 적절한 비언어적 행동은 무엇인지, 말차례 가지기 통로가 대화

에서 무엇인지, 요청을 하는 방법과 정보를 주는 방법, 요구를 하는 방법, 도움 또는 협조를

제공하거나 거절하는 방법, 명령을 하는 방법 등등 결국 특정한 장면에서 언어사용과, 그 밖

의 의사소통차원들 모든 것이 된다. 언어사용에서의 사회적 행위를 위한 어떤 규칙을 습득하

는 것이다. 나아가 의사소통능력은 화자들이 어떤 상황에 가져오는 문화적 능력, 또는 지식

과 기술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화자들이 언어적 형식들을 사용하고 해석하도록 하는데 가

져야만 한다고 추정되는 사회적 지식과 문화적 지식도 포함된다.

이상과 같은 의사소통능력의 개념에 대해 의사소통의 문화기술지는 전통적인 언어학적

기술에 하나의 수준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언어적 자료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에스노그라피 접근은 언어를 언어사용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

과 연관시킨다. 그 관점은 언어의 사용에 관련된 다른 요소들을 언어와 통합하는 것이다. 그

요소들에는 장면의 특성, 참여자, 메시지의 주제, 행위, 사건, 상호작용의 규칙들, 그리고 메시

지가 전달되는 음조(key), 톤, 메너 등을 포함한 스타일 등이 포함된다. 달리 말하면, 언어에

관한 모든 질문은 구체적인 특성의 존재 또는 부재의 보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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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아울러 어떤 상황이나 조건 하에서 어떤 집단에게, 어떤 목적으로 언어가 사용되는가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Sherzer and Darnell, 1972).

다음은 의사소통의 문화기술지의 관점에서 화자들이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만 하는 공유지식을 요약한 것이다 (Saville- T roike, 1989).

(1) 언어적 지식

ㄱ. 언어적 요소

ㄴ. 비언어적 요소

ㄷ. 특정한 언어사건(speech event)에서의 요소들의 유형들

ㄹ. 가능한 변이의 범위

ㅁ. 특정한 상황에서 변이의 의미

(2) 상호작용기술

ㄱ. 의사소통상황에서 두드러진 특성의 지각

ㄴ. 말 사용의 규칙들로서 특정 상황, 역할, 그리고 관계에 적절한 형식들의 선택과 해석

ㄷ. 담화의 조직과 과정

ㄹ. 상호작용 및 해석의 규범

ㅁ. 목표 성취의 전략들

(3) 문화적 지식

ㄱ. 사회구조

ㄴ. 가치와 태도

ㄷ. 인지지도, 도식

ㄹ. 지식과 기술의 전달로서 문화전승의 과정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의사소통의 문화기술지가 의사소통능력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문화기술지는 인간상호작용의 측면

에서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복합적인 텍스트와 말이 존재하며, 공유된 가정 즉, 문어

체와 구어체의 양식의 가치 발달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이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구성개념

은 메시지의 해석, 담화 레퍼토리와 담화 스타일, 그리고 기대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능력은 개인이 말을 생산하고, 예측하며,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규칙들을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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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관련된다. 즉 의사소통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일종의 문화기술자(ethnographer )라

는 것이다. 아울러 의사소통능력은 개인들이 사회참여자로서 장면의 특성 등과 같이 언어의

사용에 관련된 다른 요소들과 언어를 통합시킬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Ⅲ.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아동발달연구 및 심리언어학의 관점

아동언어연구자들은 구문론과 언어학습의 모델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어떻게 아

동들이 언어체제를 획득하고 발달시키는가에 대해 이론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언어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접근방법 등에도 관심을 가진다. 이와

같이 이 분야에서는 인간의 언어와 학습의 본질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 오고 있다. 아동언어

와 심리언어학의 주요관심영역은 체제로서 언어, 언어습득, 언어발달, 인지발달, 말의 행위

(speech act ) 등에 관련된 영역들이다. 이와 관련되어 탐구하려는 질문들은 첫째, 언어와 사

고의 관계는 무엇인가 둘째, 언어습득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요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셋째,

의미있는 문장들을 이해하고 생산하기 위해 언어사용자가 알아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넷

째, 인간이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섯째, 무엇이 이상적인 화자와 청자

인가 등이다.

언어가 어떻게 습득되는가에 대해 안다는 것은 무엇이 습득되는가를 아는 것을 요구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언어연구의 목적은 구문론적, 의미론적, 음성학적 지식의 발생을

지배하는 규칙을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의 초기연구들은 전통문법학자들에

의해서는 규범적인 규칙으로서 문법의 개념에 관심을 가졌다. 구조적인 문법학자들은 음성

학적, 형태학적, 구문론적 유형들에 대해, 그리고 변형문법학자들은 변형적-생성적 기능들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어떻게 언어가 습득되는가를 설명하는 몇 가지 주요한 이론적인 관점들을 살펴보면,

먼저 초기 행동주의적 모델은 아동의 언어를 모델링하고 강화하는 데에 있어서 어른 보호자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Skinner, 1957). 이러한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아동은 수동적인 역할

자로 전락한다. 그리고 언어학습과정은 근본적으로 어른 보호자에 의해 틀이 형성되고 만들

어지는 단선적이다. 이러한 모델들에서 아동들은 어른언어를 불완전하게 말하며, 점차로 어

른들의 구문적 모델에 가깝게 배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아동의 언어

나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방법은 발화의 길이가 증가하고, 새로운 단어나 새

로운 개념들의 빈도가 많아지는 등과 같은 지표들이 언어의 복잡성이 증가되는 지표라는 가

86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다학문접근 고찰

정을 전제로 한다 (Cazden, 1972).

한편, 아동의 선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은 아동들이 언어학습을 위한 선천적인

능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 접근방법은 언어적 능력에 대한 Chomsky (1965)의 관점에 바

탕을 둔다. 이것은 이상적인 화자와 청자가 생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무한한 문장들을

설명하는 모델을 낳은 언어의 구조이론이다. 이 모델에서 언어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상적인

화자를 특징짓는 변형생성문법 규칙을 통하여 설명된다. 아동언어연구자들은 구어언어생산

연구로부터 추정되는 것으로서 아동들의 언어학적 능력을 탐구하기 위해 Chomsky (1965)의

이론을 사용한 것이다.

언어발달의 또 다른 이론적 관점은 아동의 초기 언어의 구조와 내용을 인지적 과정과

연결한 관점이다. Chomsky (1965)의 주장 즉 아동의 언어습득은 지능이나 경험과는 각각 독

립적이라보는 것과는 달리, 인지-상호작용주의자의 관점은 아동이 언어와 관련해서 능동적

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Piaget , 1954; Bruner, 1974). 아동의 사고활동은 일종의 정보처리

과정이며, 문법규칙들은 다른 인지작용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발달된다고 간주된다.

1970년대 초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들이 동의하는 점들 중 하나는 말을 생산하고 해석

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아동들이 습득하고, 점점 더 통제한다는 사실이다. 언어의 본질은 창

조적이지만 규칙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언어는 그 본질상 복합적인 수준의 의미와 형태로 구

성되며, 음성학에서부터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에 이른다는 점에서 위계적이다. 반면에 문장

들이 어떻게 결합되고 변화하며, 대체되는가에 관련된 규칙들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변형적이다 (Cazden, 1972). 그러나, 부분적으로 문법규칙들이 언어가 무엇이며, 언어가 어떻

게 구성되며, 어떻게 작동하는가 즉 가능한 문장들을 생산하는 것을 규정하지만, 문장이 사

용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문법규칙들이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은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발음이나 단어, 문법규칙들

의 출현이나 인식에 있어서 능동적이며 통합적인 작용을 탐구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아동을

어른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보는 이러한 관점은 사회적인 요인과, 성숙 요

인들이 언어발달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한다 (Snow, 1979). 중요한 것은

완전하면서도 복잡하며, 관례화된 정보구조를 어떠한 특정맥락이나 대상 또는 관계와 분명히

관련해서, 그리고 관련짓지 않고서도 제시할 수 있는 아동들의 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Snow & Goldfield, 1982). 아동들의 말이 갖는 복잡한 발화가 맥락적인 것인 것에서부터 비

맥락적인 것까지의 선상에 따라 설명되는지를 판단할 때, 연구자들은 아동들의 행동이 어떻

게 해석되며, 반응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아동들이 어른들의 발화에 예상적인 대답을 배우는

가를 분석하였다. 질문-대답계열 분석, 운율의 사용에 대한 분석, 목소리와 제스쳐의 모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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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 이야기를 만드는 아동들의 능력에 대한 분석 등은 보호자에 대한 아동의 영향, 아

동에 대한 보호자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의사소통과업들을 성취하고, 의도를 해석하기 위해 효과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는 대화 내에서 언어의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설명할 수도 있는

기술적인(descriptive) 범주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범주들은 모든 화자들이 공유하는 공통

된 문법지식이나 공유된 어휘, 그리고 하나의 발화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청자가

알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Searle, 1969).

예컨대, 화행(speech act ) 즉 대상(reference)과 의미를 가진 하나의 문장을 언급하는

언표적(locutionary) 행위, 하나의 발화에 의해 관례적으로 전달되는 의도나 신념, 기대를 의

미하는 언표내적(illocutionary ) 행위 그리고 주장을 믿거나, 질문에 대답하거나, 요구에 응하

는 것과 같이 하나의 발화의 결과를 뜻하는 언향적(perlocutionary) 행위는 추론과정으로서

언어적 능력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언어연구자들은 아동들이 완수할 수 있는 의사소통적인 요구사항들을

강조한다. 능력에 대한 아동언어학자와 심리언어학자들의 관점을 살펴보면, 인간의 상호작용

측면에 대해서는 구문적 지식, 의미적 지식, 음운적 지식을 지배하는 규칙들을 강조한다. 아

울러 어떤 사회적 맥락 내에서 발음과 단어, 문법적 규칙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언어발달의 기

반으로서 지식의 성장을 인간의 상호작용측면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라 담화에 기여하는 아

동들의 인지수준, 인지의 사회적 맥락, 그리고 맥락 독립적인 말하기 등을 그 구성개념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의사소통능력은 아동이 생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무한한

문장들을 만들어 주는 언어의 구조에 대한 이론을 공식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아울러

언어에 대해 창조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동은 일종의 자

발적인 견습생으로서, 기술자로서, 그리고 문제 해결자로서 간주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아

동들은 단어에 의미를 붙이는 것을 배우며, 문법을 활동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에 참여하

며, 구문적인 문제와 화용적인 문제에 대한 메타언어적인 자각을 보인다는 점에서 언어적인

천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Ⅳ.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사회심리학의 관점

본질적으로 사회심리학은 사회상황에서 개인행동 및 집단행동의 분석에 관심을 갖는

다. 사회심리학의 주요관심영역은 첫째, 사회화의 내용과 같은, 개성 및 상황적 변인들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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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으로서 행동의 분석 둘째, 맥락분석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

들의 발달과 같은, 행동의 개인적 역동과 사회적 역동의 연결시도 셋째, 어떤 한 집단에서 나

타나는 기대들과 같은, 집단에서 상호작용의 과정 넷째, 특정한 장면에서 특정한 역할소지자

들의 행위를 이끄는 규칙들과 같은 개인들의 관계들 다섯째, 상황에 대한 영역분류의 발달과

같은 사회상황의 분석 등이다.

사회심리학이 고찰하려는 주요한 질문으로는 첫째, 집단들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정보나

단서의 선택적 지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둘째, 집단의 어떤 다른 사람들은 동의에 도달하

는데 오래 걸리거나, 각각 타협에 도달하지 못하는 반면에, 집단의 어떤 구성원들은 어떻게

그들의 상호규칙들을 일단 이해하고 동의하는가 셋째, 아동들은 어떻게 사회의 구성원이 되

는가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심리학은 행동의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비롯된 구성개념들을 채택한다. 즉 역할, 지위, 태도, 태도변화, 성

취동기, 지도성 스타일, 인지 및 정의적 영향, 행동을 위한 규칙과 기대 등과 같은 심리학과

사회학의 개념들은 심리학과 사회학의 연결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사회심

리학자들은 아동기, 가족, 교사 그리고 다양한 제도들의 사회심리학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영역들은 각각의 나이나 커리어 단계에 따른 동기, 태도, 행위 등에 있어서의 변

이 연구를 통하여 어떤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에 대한 연구도 포함시켰다. 사회심

리학의 5가지 주요한 영역으로는 첫째, 고전적 조건화, 인지불일치이론, 그리고 역할이론 등

을 포함하는 이론적 접근들 둘째, 태도와 태도 변화 셋째, 동화와 모델링의 영향 넷째, 지각,

기억, 사고에 대한 언어의 영향 다섯째, 성취동기 등의 영역이다 (Berkowitz, 1972).

그러나 최근 인간 발달과 아동기에 대한 사회심리학의 전통적인 가정들은 심각하게 도

전 받고 있다. Richards (1974)는 아동에 대한 대부분의 관찰자들이 주목하였던 것처럼 사회

발달이론의 단순성과, 우리가 보는 것의 복잡성과 풍부함 사이에는 광범위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의사소통의 초기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이 어쨌든 사회세계로 강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회심리학의 전통적인 가정을 지지하지 않는다. 연구자들은 생후 몇 주 내

에 부모와 아동 사이의 상호작용 계열은 자극-반응보다 더 복잡하게 된다는 것을 관찰하였

다. 아동과 그 환경의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상호작용은 단

순히 원인과 결과의 규칙으로 항상 감환될 수 없다. 언어와 사회화에 대한 사회심리학의 초

기 연구에서 남는 주요한 문제는 Ryan (1974)이 언급한 것과 같이 문제는 의사소통에 대해

말하는 방법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들과 개념적 문제들이다.

Ryan (1974)에 따르면, 사회심리학자들의 과업은 적절한 반응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89



언어청각장애연구

과, 다른 언어적 능력이 어떻게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용되는가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심리학자들은 보호자에 대한 아동의 영향, 어른의 아동에 대한

영향, 사회화 연구에서 그 구성개념으로서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사회심리

학자들은 사회학, 인류학, 그리고 언어학의 구성개념을 계속 채택해 왔다. 예컨대, 의사소통

스타일, 설득전략 등에 관한 연구는 사회심리학자들이 행위를 상호작용의 계열에서, 행위의

에피소드에서, 그리고 상황 속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개인과 사회관계의 두 차원을 결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는 의사소통 스타일

과 말의 형식으로는 첫째, 의사소통 스타일의 특징을 통한 의도전달하기 둘째, 어떠한 상호

작용 틀이 작동하는가를 구별함으로써 의도된 해석을 이해하기 셋째, 다른 사람과 관련된 자

아를 다루기 위해 일련의 설득전략을 사용하기 등의 차원이 있다 (Cook- Gumperz, 1981).

결국 인간의 상호작용측면에 대해 사회심리학의 관점은 첫째, 적절한 반응을 만들 수

능력은 다른 언어적 능력과 관련된다는 점 둘째, 언어적 능력들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

한 방법들이 응용된다는 점 셋째, 행위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구성개념

으로는 기능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정보의 양, 말하기와 해석하기를 위한 규칙들의 공유체제,

사회적 의미와 지시적 의미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사소통능력은 첫째,

의사소통의 스타일의 특성에서의 변이들을 통하여 의도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둘째,

다른 사람들과 관련하여 자신을 보이기 위한 일련의 설득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 셈

이다. 따라서, 아동은 의사소통 스타일의 이동자이면서 설득자인 것이다. 아동언어와 심리언

어학 영역에서는 언어습득의 특성과 과정을 강조하였지만, 사회심리학에서는 사회적 활동에

서의 언어적·의사소통적 특성과 그 사용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Ⅴ.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사회학의 관점

사회학자들의 목적은 개인과 사회 사이의 복잡한 인간활동을 연구하는 것이다. 집단구

성원들의 역할, 관계, 지위, 가치, 그리고 이해관계 등에 관한 연구가 사회학에서 반복되는 주

제들이다. 사회학의 관심영역은 첫째, 개인들의 사회적 활동들 둘째, 사회질서와 관련된 조

직, 지위, 역할과 관계, 가치, 공통목적, 규정 등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와 관련하여

사회학에서 탐구되는 주요질문은 첫째, 사회조직을 구성하는 제도적인 실제행위는 무엇인가,

어떻게 구성원들은 사회사건들을 생산하고 인식하는가 둘째, 제도적 장면들 내의 권위관계에

서 언어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셋째, 자연적 일상대화 구조는 화자의 사회적 지식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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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반영하는가 넷째, 언어가 어떻게 사회질서를 나타나 보이게 하는가 즉, 언어가 어떻게 사

회질서의 생산과 유지를 설명하는가 등이다.

그런데, 사회학에서 어떤 접근방법은 규범과 역할 기대는 일반적으로 공유된 지식들의

부분이라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 또 다른 접근방법들은 역할의 정태적인 본질에 의문을 제

기하면서 구성원들이 사회사건들을 어떻게 생산하고 인식하는가를 설명함으로써 일상생활과

일상의 실제적 추론의 특성을 탐구한다.

이러한 두 접근방법들에서 행동의 규칙과 규범의 구체화는 사회규범들에 대한 어른 개

념들을 이해하는데 그 핵심으로서 언어습득과 인지과정과 관련이 있다. Cicourel (1974)이 지

적한 바대로 규범이나 규칙의 체제로서 일상사회조직을 다룰 수 있는 아동의 능력은 언어체

제를 전제하며, 다시 언어는 사회구조에 대한 느낌의 발달에 필수불가결한 인지과정을 전제

한다.

사회학자들은 사회질서의 생산과 유지에 미치는 언어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언급한다

(Corsaro, 1985). 최근의 사회학자들은 언어와 사회-인지과정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통

합하기 위해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Corsaro, 1985).

Cicourel (1974)은 아동들이 환경으로부터, 그리고 기억으로부터의 정보를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행동을 발생시키는 방법의 지침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아동들이 획득해야 하는

인지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Cicourel (1974)은 의사소통절차를 인식하고, 받아

들이며, 진행하고 발생시키는 능력을 상호작용능력 규정한다. 상호작용능력은 다음과 같은 4

가지 방법으로 설명되어져야 한다

첫째, 사람들이 동일한 사회상황이 공유된다는 것을 가정해야만 한다. 즉, 다른 사람의

동기를 질문할 수 없다. 둘째, 사람들이 동일한 정보가 받아진다고 가정해야만 한다. 즉, 사용

되는 모든 용어들의 의미를 밝히라고 요구할 수 없다. 셋째, 사람들은 주어진 정보를 넘어서

야 하며, 일반적인 표정, 움직임, 발화, 그리고 제스쳐 등에는 부가적인 의미를 포함되어 있다

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즉, 그 맥락이나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정보를 처리한다. 넷째, 사람

들은 행동을 위한 이상적인 규칙이나 명확한 규칙들을 넘어서야만 한다. 즉, 일상적인 상황

으로부터 정보를 처리한다.

이러한 상호작용능력을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특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1) 장면에서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아동들이 동일한 사회장면을 공유하고,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보처리를 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하기 위

해 차이를 정상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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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놀이의 다양한 주제에 적응하기

ㄴ. 줄거리의 조직을 확장하기

ㄷ. 인물발전을 확장하기

(2) 비언어적 적절성(nonverbal appropriateness)

ㄱ. 적절한 제스쳐를 사용하기

ㄴ. 적절한 표정을 표현하기

ㄷ. 적절한 몸움직임을 사용하기

ㄹ. 목소리 높낮이를 적절히 사용하기

ㅁ. 적절한 스트레스를 사용하기

(3) 일상적인 규제와 조건에 익숙한 정도: 누가 먼저 또는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지, 어떤 주제

가 사회적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말의 교환, 바로잡기, 재순환하기, 반복하기 등을 종결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에 관련된 것이다.

ㄱ. 먼저 또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을 알기

ㄴ. 그 상황에 사회적으로 적합한 주제들을 논의하기

ㄷ. 대화를 마치는 방법을 알기

ㄹ. 언어적 행동 고치기

ㅁ. 언어를 재순환(또는 고쳐 말하기)하기

ㅂ. 언어를 반복하기

(4) 계열-아동이 과거의 경험들을 현재와 더불어 회상하고 숙고하는 능력, 의사소통장면과 더

불어 가능한 미래에 정보와 관련된 사건, 대상, 자원들을 생각하는 것을 평가하기

ㄱ.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사건을 연결하기

ㄴ.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사건들을 연결하기

Sacks (1972)의 연구는 실제적 추론의 사회인지적 과정이 일상적인 담화에서 사용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되는지에 초점을 맞춘 모델을 제공한다. 화자들이 특정한 명사나

동사의 사용을 통하여 스스로를 식별하는 의미론적 전략들은 사회관계의 표식으로서 그 기

능을 한다. 자주 인용되는 것이지만, Sacks (1972)는 사회규범이나 규칙들이 의사소통행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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깥 어디인가에서 주어진 것으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가 분석한

자료는 2년 6개월된 여자아이가 말한 두 문장이다. 그 아이가 운다. 그 애 엄마가 그 애를

데려갔다(T he baby cried. The mother picked it up) . Sacks (1972)는 이 이야기에 반영된

몇 가지 차원의 의사소통능력이 있음을 주장한다. 첫째, 그 아이는 구성원의 범주장치

(membership category devices) 즉, 엄마, 아이의 지각을 보여주었다. 둘째, 그 아이는 계열

적인 순서와 대화의 계열과정에 관련된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전략들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즉 아이가 운다 라는 문장은, 시작으로서 적절한 그 무

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계속할 예정이면 좋은 출발을 가져야

할 필요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의사소통능력의 관점으로부터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류의 자료가 언어적 형식과

사회적 범주를 분석하는 데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는 Sacks (1972)의 관점이다. Sacks

(1972)의 분석은 대화에의 접근, 말차례 가지기(turn- taking), 대화의 구성, 집단구성임을 보

이기나 상호작용적 공시성을 성취하기와 같은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

교육상황에서의 아동과 어른들과의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일련의

사회학자들로 하여금 어른의 능력 모델보다는 아동의 관점에서 상호작용능력을 보도록 하였

다. Corsaro (1985)의 연구는 취학 전 아동들이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상호작용능력과 해

석능력, 그리고 사회적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고 사용하는가를 연구하였다. 그는 상호작용능

력이 있는지의 판단은 아동들이 그들의 사회세계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적 자원, 사

회적 자원, 그리고 인지적 발달 자원들을 내보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러

한 관점은 아이에게 전해지는 어른 보호자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사회화 개념과는 날카롭게

대비되는 입장이다. Corsaro (1985)의 연구는 아동들이 어른들을 모방하거나 그 강화가 사회

화에서의 요인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아동들이 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

동들이 어떻게 배우는가를 강조한다.

사회적인 또래관계의 발달에 대한 Corsaro (1985)의 연구는, 의사소통의 역할에 대한

Cook- Gumperz (1979)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Cook- Gumperz (1979)는 대화가 아동들이

한걸음 씩 나아가면서 언어적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라는 아동의 언어관을 가지고 있

다. 이에 따라 그는 중요한 보호자와 아동들 사이의 말이 아동들에게 말이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예컨대, 아동은 가족들의 관심을 잡기 위해

일련의 대화전략과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을 배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사와 부모의 말에 대한 분석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어른들이 어떠한 화제가 말해질

수 있도록 하는 담화틀을 형성할 때, 아동과 협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Cook- Gumpe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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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그런데, 각 상황은 어떤 특정한 담화틀을 요구한다. 담화틀은 발화들이 어떻게 연결되

어야만 하는지에 관한 관점이다. 가정에서는 담화의 초점이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담화

이다. 부모와 아동은 세련된 명확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대화 계열을

협동적으로 구성한다. 그 초점은 형식보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학교의 담화에서는 중요한 것

이 내용 그 자체라든지 설명의 계열적인 순서로 된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화제진술과 설명

의 명확함이다. 이와 같이 수업대화는 아동들이 받아들이질 수 있는 형식으로 논리적으로 정

확한 대답들을 생산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일상대화와는 다르다.

요컨대, 사회학은 인간의 상호작용을 자연적인 일상대화의 구조의 측면, 화자들이 사회

관계의 표식을 사용하여 그들 자신들을 식별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틀 요인들(frame

factors )과, 메시지의 변환이라는 구성개념이 사용된다. 사회학에서 보는 능력은 첫째, 개인들

이 계열적인 순서에 맞는 승인된 전략들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둘째, 구체적인 상황과 기억

으로부터 이끌어져 나오는 정보를,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과 설명을 발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주는 자원들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아

동들은 관심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적응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Ⅵ.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화용론의 관점

언어의 문법은 음운론(phonology), 어휘론(lexicon), 의미론(semantics), 형태론(mor -

phology), 구문론(syntax ) 등의 하위요소로 구성된다. 음운론은 인간이 말하기에서 생산하는

일련의 소리들을 특정 언어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어휘론은 언어의 단어

를 이해하는 문제를 연구한다. 의미론은 단어가 전달하는 의미에 관한 연구이다. 형태론은

단어들이 구성되는 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구문론은 단어들이 문장으로 결합되는 방법에 관

한 연구이다.

화용론(pragmatics)은 이러한 문법 밖에 존재하지만, 의사소통능력의 핵심요소이다. 화

용론은 넓은 의미로는 언어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

다. 화자가 요청이나, 약속, 위협 등을 하기 위해 발화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포함한다. 발

화들이 공손하는 정도는 어떻게 다른가? 발화들의 구조는 어떻게 화자들이 정보를 앞에 오

게 하거나 뒤에 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가? 결국 사회인간존재로서 화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문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방법들을 포함한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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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들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은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부분인 것이다 (Foster ,

1990).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화용론의 관점은 Halliday (1975)가 분류한 언어의 주요기능 3가

지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 기능은 첫째,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관념

적(ideational) 기능, 둘째,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다듬을 수 있게 하는 대인적(inter -

personal) 기능, 셋째, 연속되는 생각들 사이의 연결, 생각들이 표현된 맥락과 생각들 사이의

연결을 표현하는 등의 어떤 체제(system)를 통하여 그들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텍스

트적(textual) 기능이다.

달리 말하면, 관념적 기능과 관련된 의사소틍능력은 대화의 주제를 통제하고 다른 사

람에게 정보를 적절하고도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대인적 기능에 관련된 의사

소통능력은 질문과 대답, 요청과 대응 등과 같은 화행의 계열을 협상할 때, 아동들이 협응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적 기능과 관련된 의사소통능력은 화

자 자신의 말차례 내에서든지 또는 화자들의 말차례 사이에서든지 앞서 말한 것과 연결하는

즉 결속되게(cohesive) 하는 다양한 수단들뿐만 아니라 말차례 가지기와 같은 텍스트적인 장

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언어의 기능과 관련된 의사소통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텍스트적 기능과 관련된 의사소통능력을 먼저 말차례 가지기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말차

례 가지기는 대화를 질서있게 생산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물론 말차례 가지기 구조에서의

갭이나 중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라면서 아동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말차

례를 사용할 때, 마구잡이로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 말차례를 가지면서 앞서 언급된 말과 관

련된 사항에 덧붙여 말을 하려고 하거나, 전체 주제를 고려해서 관련된 말을 하려고도 한다.

아울러 텍스트적 기능과 관련하여 결속성(cohesion)의 개념을 통하여서도 의사소통능력을

고려할 수 있다. 결속성은 개별적인 발화들을 함께 묶는 장치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Halliday & Hasan, 1976). 결속성을 위해 대명사, 단어나 구절의 반복, 접속사 등이 표식으

로 사용된다.

대화에서 관념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은 일관성(coherence)이다. 결속성이 구문

적, 어휘적 표식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일관성은 발화들로써 표현된 생각들 사이의 관계에 관

련된 개념이다. 따라서, 아동들의 의사소통능력은 일관성의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각각

의 발화는 어떤 종류의 생각이나 명제적 정보를 제공한다. 각 발화에 의해 표현되는 각각의

생각은 앞선 발화에서 표현된 생각과, 뒤의 발화에서 표현된 생각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체 담화나 대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Foster , 1990). 무엇에 대한 것(aboutness)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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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핵심은 관련성(relevance)이다. 대화는 두 가지 종류의 관련성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연속

되는 발화들은 각각에 대해 관련이 있다. 이것은 수평적 관련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동

시에 각 발화는 전개되는 전체 화제에 관련된다. 이것은 수직적 관련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언어의 대인적 기능은 발화들이 무엇을 하는가 즉, 화행 사이의 관계에 관한 기능이다.

화행의 관점에서 대화를 분석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이유를 판단하려는 수단과 관계

있다. 아동들은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아동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언급하기도 하며, 잘못을 지적하거나 반박하기도 한다. 이러한 화행들은

언어의 대인적인 기능을 반영하고 있다. 화자들이 사용하는 몇몇 화행들은 반드시 한 사람 이

상의 참여자를 필요로 한다. 정보의 요청과 정보의 제공, 호명과 응답, 의견진술(comment )과

답례(acknowledge) 등과 같이 두 개의 부분으로 된 단위(two- part units)는 교환을 형성한다

(Sinclair & Coulthard, 1975). 두 부분 교환에서 응답은 동시에 새로운 개시발화(initiation)가

된다. 아동들의 의사소통능력은 이와 같이 두 부분교환에서 적절한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 판

단될 수 있다. 아울러 지시와 요청이 간접적일 때, 교환이 새로운 개시발화에 의해 이루어질

때, 화자와 청자의 본인 고치기(self- correct )나 타인 고치기(other - correct )를 할 때, 상대방에

게 명확한 말의 뜻을 말해달라고 요청할 때,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어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할 때 등등에서도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을 엿볼 수 있다.

나아가 아동들은 말차례 가지기, 화제 개시와 화제 유지, 그리고 화행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대화를 구조화하는 능력을 습득한다. 이러한 장치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대화에

응집성과 적절성을 제공한다. 이처럼 의사소통능력을 대화 구조의 습득이라는 관점에서 논

의할 수도 있다.

한편, 의사소통능력은 사회적 지식과, 말하기의 사회적 관습과도 관련된다. 사회적 맥

락에 따라서 아동들은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능력은 사람, 상황, 그리고 사건들에 대해 꽤 복잡한 지식이 수반된다. 이러한 지식은 경험과

인지발달과 더불어 오는 지식이다.

Rice (1984)는 사회언어학적으로 유능하게 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지식의 유형을 3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개인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만 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세계를 보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아동들이 자기중심적이라는 피아제의 주

장과는 달리, 유치원아동들의 언어에서는 사람에 대한 복잡한 지식이 드러난다. 여기에는 사

람들이 화나 두려움과 같은 감정과 상태를 가지며, 무엇인가를 원하며, 좋아하고, 싫어하고

한다는 지식이 포함된다. 다른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있고,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사람들은 특정한 행동 틀 내에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일련의 규칙들을 공유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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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도 포함된다. 이처럼 Rice (1984)는 사회언어학적 지식과, 사람지식의 관련성에 대해 논

의한다. Anderson, Dunlea & Kekelis (1984)는 맹아들이 관점 취하기(perspective- taking),

특히 대명사와 관련된 언어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지식과

관련된 그들의 문제들의 바탕에는 시각적인 정보의 부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연

구들은 사람지식과 같은 비언어적 지식이 언어에 앞서며, 그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둘째, 여러 가지 언어적 대안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아동들

은 사회적 범주들을 이해해야만 한다. 언어선택은 청자에 따라,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나이, 성, 역할, 상대적 지위, 친밀성과 같은 사회

적 범주들이 여기에 관련된다.

셋째, 사건들이 보통 어떻게 조직되는가에 대한 지식, 즉 사건지식(event knowledge)이

다. 이 사건지식에는 일상적으로 관례화된 일(routines)에 대한 지식도 포함된다. 어떤 연구

자들은 이 지식을 각본(script )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이러한 사건에 대한 지식에는 생일파티

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전화로 말하는 방법, 어떤 특정한 게임을 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지식도

포함된다. 아동들은 3살 무렵에 이러한 각본에 대한 지식을 보인다고 한다. 확실히 사건지식

은 아동들이 언제 무엇을 말하느냐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들이 반복되는 사건들을 경험한다

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적절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한 경험들은

또한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범주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요컨대, 사람지식, 사

회적 범주지식, 사건 지식은 의사소통능력의 사회언어학적 측면을 나타내기 위한 인지적 기

초라는 것이다.

Ⅶ.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을 다학문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이라는

하나의 개념에 대해 각 학문들은 그 학문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측면을 강조하였다. 의사

소통능력에 대해 의사소통의 문화기술지는 특히 첫째, 대화를 생산하고, 예측하며,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규칙들을 인식하는 능력 둘째, 언어를 상황적 특성과 같은 언어사용에

관련된 요소들과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포착하였다. 아동발달이론과 심리언어학에서는

첫째, 구문론적 지식, 의미론적 지식, 음운론적 지식 등의 규칙을 알고 둘째, 어떤 사회적 맥

락 내에서 발음과 단어, 문법적 규칙에 대해 인식하며 셋째, 언어에 대해 창조적으로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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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맥락과는 독립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강조하였다.

사회심리학은 첫째, 다양한 의사소통스타일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설득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

는 능력을 중요하게 보았다. 사회학에서는 첫째, 대화의 계열적인 순서에 따라 다른 사람들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둘째, 의사소통 상황과 기억으로부터 주

어지는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과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전환할

수 있는 자원들과 관련된 능력을 의사소통능력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았다. 화용론에서는

특히 첫째, 언어의 관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둘째, 언어의 대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셋째, 언어의 텍스트적 기능을 수행하여 결속성(cohesion)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소통능력으로서 강조하였다.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이제까지 한편에서는 아동발달이론과 심리언어학, 그리고 일부

화용론의 관점에서 화자와 청자의 문법적 능력이나 개인의 발달, 개인의 언어사용과 관련된

측면에서 이해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다학문적으로 고찰해 볼 때, 앞의

관점에서 나아가 의사소통능력은 화자와 청자가 어떤 한 사회나 문화의 구성원으로서 가져

야 하는 능력,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맥락, 그리고 의사소통의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의 측면에서도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의사소통능력을 사회

적·문화적 현상으로 확대해서 이해하려는 관점은 언어병리학과 청각학의 연구와 임상에 풍

부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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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 RACT

A Study on Mult idisciplinary Appr oaches to the
Communicat ive Competen ce

Y oun g R y e i H a (Dept . of Child and Family Welfare, Jinju National University)

Communicative competence research requires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llustrate what can be learned from multiple-perspective analysis of com-

municative competenc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child language and psycholin-

guistics, social psychology, sociology, and pragmatics) in studying play. From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a better understanding of communicative competence can be derived: children

are aware of the variety of rules associated with producing, predicting, and interpreting;

children are capable of integrating language with other components involved in its use. From

child language and psycholinguistics, we see that children are capable of formulating a theory

of the structure of language which results in the infinite sentences they can produce and

understand; children are capable of creative generalizing about language. From social psy-

chology, we see that children are capable of communicating intentions through variations in

features of communicative style; children are capable of using a range of persuasion strategies

to present oneself in relation to others. From sociology, we see that children have the capacity

for applying acceptable strategies of sequential ordering; children acquire resources for

converting information from the setting into guides on how to generate socially accepted

behaviors and accounts. From pragmatics, we see that children have the competence of

performing the ideational function, interpersonal function, and textual function of language.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aspects of children s com-

municative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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